
동양화학, 오덱·계민산업 합병

동양화학(대표 권석명)이 1 0월2 7일 관계회사 합병을 결의, 오덱(공동대표 남군현·Dr. T.S Wagner)

과 계민산업(공동대표 남군현·Dr. T.S Wagner)을 5 0대5 0의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했다.

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이번 합병은,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업체인 오덱과

표면처리제(유약) 생산·판매업체인 계민산업을 1대1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.

오덱(자본금 4 9억원)과 계민산업(자본금 1억6 0 0 0만원)의 흡수 합병후 자본금은 5 0억3 6 0 0만원이며,

동양화학에서 50%, 독일 D e g u s s a에서 5 0 %의 지분을 갖게 된다.

오덱의 총매출액은 9 0년 1 0 2억4 0 0 0만원, 91년 1 8 1억6 0 0 0만원으로 9 1년에는 2 1억8 0 0 0만원의 당기순이

익을 시현했다.

계민산업은 9 0년 총매출액 4 1억2 0 0 0만원(당기순이익 3억9 0 0 0만원), 91년 5 3억1 0 0 0만원(당기순이익 7

억원)을 기록했다.

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병으로 촉매 및 유약 부문의 영업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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